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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ese compound verbs are classified as follows in the aspects of 

composition : ① combination of verbs with verbs, ② combination of 

nouns with verbs, ③ combination of adjective (verbs) with verbs, ④ 

combination of adverbs with verbs, ⑤ combination of prefixes with 

verbs. Among others, the combination of verbs with verbs is used the 

most widely because there are many usages to express an action and 

a condition, and it is able to communicate the specific and material 

actions the most realistically. 

 The compound verb which is the type of an independent verb + a 

dependent verb by the classification criterion of Teramurahideo is the 

case that the dependent verb losses the meaning of the real verb or 

grammatical feature. In the dependent  verbs, it is called the aspect 

verb what indicates the aspect of beginning → continuance → end of 

the actions and the matters. Let me consider the aspect verbs, 

⌜~hazimeru⌟⌜~kakeru⌟, which express the beginning of them.

 The feature of beginning expression, 「~hazimeru」and「~kakeru」, 

as the beginning aspect is as follows : 「~hazimeru」has the both 

aspect usages which express the first starting beginning aspect and 

expect the continuing precess after that, but 「~kakeru」has the 

usages of the only before beginning, the sudden situation in the 



- ii -

precess of the beginning, the stop after the beginning. But I was able 

to know the case of being used as the complete beginning usages.  

「~hazimeru」 is only used as the beginning usage but 「~kakeru」 is 

able to express the intending meaning of an object in addition to that.

 Comparing of feature of the meannings and usages in the mutuality 

of the bebinning expression, 「~kakeru」can not be used if 

「~hazimeru」 is able to be used as usages of which expect the 

precess after the beginning. But I could change 「~kakeru」to 

「~hazimeru」if 「~kakeru」is used as the complete beginning and the 

change of state by the involuntary subject. But there is a nuance. 

「~kakeru」 is not impossible to exchange to 「~hazimeru」 if it is 

used as the usages of the only before beginning and the stop after 

the beginning. I could know that 「~hazimeru」is usually able to use 

with the ordering adverb but 「~kakeru」emphasis the meanning by 

sharing various adverbs without sharing of certain ad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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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언어는 固定된 형태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生成하

고 變化하며 消滅하는 유기체적 체제이다. 즉, 인간의 思考가 발달하고 생활

이 複雜, 多樣해짐에 따라 그에 적절한 용어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는 서로의 相關關係 속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되어짐에 따

라 다양한 의미로 전환되어진다. 그 생성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關係性이나 

社會性 없는 말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단어를 결합시켜 좀 더 

확장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것을 複合語

라고 하는데, 둘 이상의 단어를 결합하여 그 의미를 더해 나타내거나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일본어에서는 한국어에 비해 複合動詞의 발달이 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言語生活 속에서 動詞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므로 動詞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생각이나 意見을 傳達한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그에 따른 複合動詞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

본어 학습자들에게 중요성과 함께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直接的인 

表現보다는 間接的인 表現을 중시하는 일본인을 상대함에 있어서, 複合動詞

의 의미차이를 區分하는 것은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한다.

또한, 이러한 複合動詞는 구체적인 動作이나 狀態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 이

를 多樣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장면을 보다 더 현실감 있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활발한 意思疏通이나 狀態
把握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複合動詞는 構成 要素面과 意味面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일본어 복합동사의 구성 요소면에 있어서는, ①동사와 동사의 결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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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와 동사의 결합, ③형용사(형용동사)와 동사의 결합, ④副詞와 동사의 결

합, ⑤접두사와 동사의 결합의 다섯 가지 결합구조로 분류된다. 그 중, 동사

와 동사의 결합에 의한 複合動詞의 사용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動作과 狀態를 나타내는데 동사의 사용이 크며, 그에 따른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동작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와의 결합구조를 가진 複合動詞에 

의한 표현이 가장 사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미면에서는 空間的相, 時間的相, 程度ㆍ樣態的相의 세 가지로 분류

되는데 本橋에서는 時間的相에 속하는 동사와 동사의 결합에 대하여 고찰해보

고자 한다.

  寺村秀夫(1984)는 일본어 연용형복합동사를 前項ㆍ後項의 독립성이라는 관

점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 각각 단독으로 사용될 때의 의

미, 문법적 특징이 複合動詞 속에서도 유지되는 것을 자립동사(V로 표기), 단

독으로 사용될 때 전혀 혹은 상당히 다른 것을 부속동사(v로 표기)라 하고 있

다.

    a. V1+V2 : 呼び入れる、握りつぶす、殴り殺す

　　b. V1+v2 : 降りはじめる、読み終わる、思い切る

　　c. v1+V2 : 差し出す、振り向く、打ち眺める

　　d. v1+v2 : 払い下げる、(話を)切り上げる

複合動詞의 구성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寺村秀夫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전ㆍ

후항의 구성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寺村秀夫의 위와 같은 4가지 분

류 중에서 ⌜자립동사(V1)+부속동사(v2)⌟形의 複合動詞는 부속동사가 본동

1) 寺村秀夫(1984)『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ｐ.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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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 때의 의미 또는 문법적 특징을 상실해 버린 경우이다. 이 부속동사(v2)

중에서 동작ㆍ사항의 <개시(開始)→계속(繼續→종료(終了)>의 국면을 나타내는 

것을 국면동사(局面動詞)라고 한다.2) 이중 개시(開始)를 표현하는 국면동사(局

面動詞)에는 ⌜(し)はじめる⌟⌜(し)だす⌟⌜(し)かける⌟를 일반적으로 들 수 

있다. 한국어로는 ⌜~하기 시작하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국면동사는 전

항동사의 성격에 따라 그 의미의 범위는 사뭇 다양해진다. 따라서 이들 형식

은 일본어가 母語가 아닌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기는 상

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종래의 ⌜(し)はじめる⌟⌜(し)だす⌟⌜(し)かける

⌟에 대한 연구는 각 형식에 대한연구, 또는 ⌜(し)はじめる⌟와 ⌜(し)だす⌟

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本橋에서는 ⌜(し)はじめる⌟와 ⌜(し)かける⌟의 각각의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 시동(始動)의 의미를 갖는 국면동사(局面動詞)와 결합할 수 

있는 전항동사는 어떤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피고, ⌜(し)はじめる⌟

와 ⌜(し)かける⌟가 전항동사에 결합하였을 때 그 의미ㆍ용법상의 특징에 대

하여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高橋太郞(1994) ⌜動詞の硏究⌟　むぎ書房 p.240

   ⌜しはじめる⌟、⌜しつづける⌟⌜しおわる⌟는 각각 운동의 시발(始發), 지속(持續), 

종료(終了)의 국면(局面)이 되는 동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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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複複複複合合合合動動動動詞詞詞詞의 의 의 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및 및 및 및 분류분류분류분류

2.1. 2.1. 2.1. 2.1. 先先先先行行行行硏硏硏硏究究究究

  朴敏瑛(2000a)는 複合動詞 ⌜(し)はじめる⌟⌜(し)だす⌟⌜(し)かける⌟의 

각각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3) 그가 ⌜(し)はじめる⌟와 ⌜(し)

かける⌟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면동사

⌜(し)はじめる⌟가 개시의미로 사용될 때 ⌜(し)だす⌟와 ⌜(し)かける⌟와 

달리 始動의 국면에서 持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し)かける⌟의 局面상 

특징은 ⌜限界達成의 (直)前⌟상태로 정리하고 있다. 종래의 ⌜將現, 始動, 途

中⌟의 의미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し)かける⌟를 ⌜限界達成⌟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공통점을 포착해서 ⌜(し)かける⌟의 본질적인 의미를 ⌜限界達成

의 (直)前⌟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し)はじめる⌟⌜(し)だす⌟⌜(し)かけ

る⌟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し)かける⌟의 경우에 한계

달성의 직전의 의미로 정의할 경우 완전한 개시의 의미로 사용되는 ⌜(し)か

ける⌟를 어떻게 정의할 지가 다소 의문으로 남는다.

  小田由美(1986)은 ⌜(し)はじめる⌟가 어휘적인 의미에 있어 어떤 운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し)はじめる⌟가 나타내는 운동을 지속

과정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연속적인 개별적 운동의 시작<개별적인 운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

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작의 국면을 내세우는 경우>, 두 번째는 불연속적인 반

복의 시작<어떤 특정의 운동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과정에 있어 시작의 국

면을 내세운 경우>이다.

3) 朴敏瑛(2000a)⌜現代日本語の始動を表す複合動詞の意味と機能⌟-⌜(し)はじめる⌟⌜

(し)だす⌟⌜(し)かける⌟-東京外國語大學院 博士(學術)論文 pp.121~122



- 5 -

  姬野昌子(1982)는 ⌜(し)かける⌟의 본래의 의미는 ⌜對象에 대한 指向⌟과 

보조동사로서 시동(始動)의 의미가 있으며 ⌜(し)かける⌟가 계속동사와 접속

할 경우 ⌜始動해서 途中⌟ 혹은, ⌜始動直前⌟의 상태를 나타내고, 순간동사

가 이어질 경우에는 ⌜始動直前⌟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4)

  또한 오미선(1998)는 ⌜(し)かける⌟가 動作ㆍ作用이 향해지는 대상을 가지

는 경우에는 ⌜指向의 의미⌟를 動作ㆍ作用이 향해지는 특정한 대상을 가지지 

않는 경우 ⌜開始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언급하면서, ⌜(し)かける⌟가 전항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경우 ⌜의지적

인 주체의 동작ㆍ작용의 개시⌟와 ⌜무의지적인 주체의 동작ㆍ작용⌟으로 나

눌 수 있다고 했다. 의지적인 동작ㆍ작용의 개시인 경우의 ⌜(し)かける⌟는 

동작ㆍ작용이 시작되고 도중에 중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무의

지적인 주체의 동작ㆍ작용의 경우 전항동사의 동작ㆍ작용이 행해지기 직전의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5) 

  桑原文代(1998)은 종래의 선행연구에 있어서 ⌜(し)はじめる⌟가 대부분 계

속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의 개시에 대해서만 언급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無意

志的인 주체변화동사와 접속될 경우 ⌜(し)はじめる⌟는 변화의 개시, 변화의 

進展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6) 

  本章에서는 複合動詞의 정의를 살펴보고, 複合動詞의 構成要素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分類에 대해 考察함으로써 複合動詞에 대한 전반적인 理論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4) 姬野昌子(1982)⌜はじめるㆍ出すㆍかける⌟『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p.371

5) 오미선(1995) ⌜後項動詞 かける와 かかる의 意味分析⌟『경희대외대어문논총』7경희

대학교 외국어대학 pp.392~400

6) 桑原文代(1998)⌜変化の局面を表す⌜~はじめる⌟⌟『日本語教育』99号　

日本語教育学会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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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2.2. 2.2. 複複複複合合合合動動動動詞詞詞詞의 의 의 의 정의정의정의정의

  우선, 일본어의 複合動詞에 대해서는 여러 學者들의 見解가 있다.

新村 出(1991)7)은 『広辞苑』에서 複合語란, 두 개 이상의 單語가 結合해서 

별개의 새로운 單語를 형성한 것이라 定議하고 있고, 松村明(1971)8)는 複合

語란 單語를 構成上 共時的으로 봤을 때, 獨立된 單語가 두 개 이상 結合해

서 새로운 한 單語로서의 意味, 機能을 가진 것. 複合語의 品詞는 마지막에 

오는 成分에 의해 대개 決定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複合動詞는 一般的으로 廣義의 複合動詞와 狹義의 복합동사로 分類

하고 있는데, 廣義의 그것은 두 개 이상의 말이 複合되어 하나의 새로운 動

詞的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고, 狹義의 그것은 두 개 이상의 動詞가 結合되어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 복합의 정도가 固定化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動詞의 측면에서 보면, 複合動詞의 構成要素로서의 동사는 形態的 

또는 意味的으로 本來의 본동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複合動詞와 類似

한 것으로서, 사역조동사「(さ)せる」, 수동조동사「(ら)れる」, 명사 등을 動

詞化하는 접미사「~めく(春めく)」,「~がる(嬉しがる)」등이 있는데, 이는 본

래부터 단독으로는 實質的인 동사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複
合體는 複合動詞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형식동사「する」

를 構成要素로한 複合體도 複合動詞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一般的9)이므로 

本橋에서도 위의 구성요소는 除外하기로 한다.

  그러면, 앞서 論한 複合動詞의 정의와 기준에 따라 複合動詞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學者들은 어떻게 分類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 新村 出編(1991) 『広辞苑第四版』岩波書店 p.2228

8) 松村明(1971) 『日本文法大辭典』明治書院 pp.718~719

9) 新美和昭(1987)『複合動詞』荒竹出版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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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 2.3. 2.3. 複複複複合合合合動動動動詞詞詞詞의 의 의 의 분류분류분류분류

2.3.1. 2.3.1. 2.3.1. 2.3.1. 복합동사의 복합동사의 복합동사의 복합동사의 구성요소에 구성요소에 구성요소에 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분류분류분류분류

  일본어의 複合動詞를 구성하는 要素에 따른 分類에 대한 學者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武部良明(1953)10)는 複合動詞의 構成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分類하

고 있다.

    ① 名詞+動詞

       (例) 片付ける、手かける、名づける　など

    ② 形容詞(形容動詞)+動詞

　　　 (例) 近寄る、高鳴る、元気つく　など

    ③ 副詞+動詞

       (例) びっくりする、ぼんやりする　など

    ④ 接頭辭+動詞

       (例) さしあげる、差し出す、さまよう　など

    ⑤ 動詞連用形+動詞

       (例) 吹き出す、考え込む　など

  위의 분류에서는 複合動詞를 前項의 문법적 性格, 品詞의 종류에 따라 나

누고 前項成分이 複合動詞 분류에 있어 중요한 要素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특

히, ④型은 ⑤의 形態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前項動詞가 독립된 의미를 나

10)武部良明(1953)「複合動詞における補助動詞的要素について」『言語民俗論叢

』 三省堂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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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것이 아니고, 단지 後項動詞의 의미를 强調해주는 接頭語的인 성격을 

가졌으므로, 接頭辭+動詞 型으로 분류했다.

  둘째, 野村和昭(1978)11)는 단어의 造語法을 중심으로 複合動詞의 構成形態

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① A+B    Aガ（ヲ、ニ、デ）Cスル

　　　　　　   (例)　目-ざめる、夢-見る、冬-こもる

    ② B+C    Bノ状態デ（ニ）Cスル

　　　　　   　(例)　高-鳴る、青-ざめる、若-がえる

    ③ C+C    Cシタ状態でCスル

　　　　　　   (例)　掃き-出す、踏み-抜く、出-迎える

위의 分類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前項成分이 분류의 중요한 要素가 된다고 

보고, 複合動詞의 後項成分으로는 반드시 動詞가 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以上의 複合動詞의 構成要素에 따른 學者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動詞

(V1)+動詞(V2)」의 構造뿐만 아니라, 名詞ㆍ形容詞(形容動詞ㆍ副詞ㆍ接頭辭)
와 동사와의 結合構造도 複合動詞로 취급하고 있으나, 野村和昭는 副詞+動詞

를 複合動詞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接頭語+動詞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 前項成分이 品詞上으로 動詞에 

속하므로, 「動詞(V1)+動詞(V2)」型으로 분류되지만,「さまよう」의 「さ」

는 獨立된 의미를 가지지 않고, 後項動詞의 의미를 强調해주는 역할을 하므

11) 野村和昭(1978) 「造語法」『岩波講座 日本語9』岩波書店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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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接頭語+動詞 型에 포함시켜 分類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橋에서는 複合動詞를 「動詞(V1)+動詞(V2)」의 構造로 限定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2.3.2. 2.3.2. 2.3.2. 2.3.2. 복합동사의 복합동사의 복합동사의 복합동사의 구성요소와의 구성요소와의 구성요소와의 구성요소와의 의미에 의미에 의미에 의미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분류분류분류분류

  다음은 복합동사 「動詞(V1)+動詞(v2)」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전항동사

와 후항동사의 관계에 따른 의미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

다.

  첫째, 姬野昌子(1983)12)는「動詞の連用型に付く補助動詞及び複合動詞後項」

에서 複合動詞는 前項成分(V1)과 後項成分(V2)의 의미관계에서 볼 때 주로 

다음과 같은 形態로 나눌 수 있다고 記述하고 있다.

  ① V1이 接頭化된 것 : (例)　差し付ける→付ける

  ② V2してV2する : (例)巻き付ける→巻いてつける

  ③ V1するためにV2する : (例)飾り付ける→飾るために付ける

  ④ V1することが V2する(V2')

     V1することを V2する

     V1することに V2する

　　※　V2‘는 V2가 타동사인 경우에 對應하는 자동사를 나타낸다. 예를 들

면, V2가 「はじめる」라면 V2는 「はじまる」가 되고,「降りはじめる」는 

「降ることがはじまる」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12) 姬野昌子(1983) 日本語敎育學會編  『日本語敎育辭典』大修館書店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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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例) 読み過ぎる→読むことが過ぎる

          流れ続ける→流れることが続く

          読み続ける→読むことを続ける

          読み慣れる→読むことに慣れる

  ⑤ V2してV1する : (例) 読み通す→通して読む

  ⑥ V2를 다른 말로 바꾸어 나타내야 하는 것

     (例) にらみつける→強くににらむ

         読み付けるいつでも読んで慣れている

     ※ V2가 單獨  動詞로서 사용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行きそびれる」

類도 여기에 포함된다.

  ⑦ V1과 V2가 一語化되어 있어 意味關係로 분석할 수 없는 것

     (例) 落ち着く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姬野는 구성요소를 意味關係에 따라 자세히 서술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의 경우는 前項部가 接頭化된 것, ②③은 自立動詞+

自立動詞, ④⑤⑥은 前項部를 修飾하거나 强調하고 있으며, ⑦은 一語化된 것

으로 보고 있다.

  둘째, 長嶋善郞(1990)13)는 複合動詞の構造」에서 複合動詞에는 두 개의 類

型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① Ⅰ類 : 「Nが(ヲ、ニ)V2」라고 할 수 있는 것

           (例)（木を)切り倒す、(野内を)見廻る、(木に)よしのぼる

  ② Ⅱ類 : 「Nが(ヲ、ニ)V1」라고는 할 수 있지만, 「Nが(ヲ、ニ)V2」라고

13) 長嶋善郞(1990)「複合動詞の構造」『日本語の語彙と表現』大修館書店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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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 수 없는 것

           (例)（本を)読み通す、(犬が子供に)噛みつく、(インキが紙に)染み込

む

     ※ N은 명사, V1은 前項動詞, V2는 後項動詞를 말함

長嶋에 따르면 Ⅰ類에 속하는 「木を切り倒す」는 「木を切る(V1)」와 「木

を倒す(V2)」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즉, 前項과 後項을 분리해도 의미가 통하

는 것과, 「木によしのぼる」는 「木によじる(V1)」와「木にのぼる(V2)」로 

나누어 보면 後項은 의미가 통화지만 前項의 경우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V1과 V2의 관계는 모두  V1이 V2를 修飾하는 關係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Ⅱ類에 속하는 「本を読み通す」를 「本を読む(V1)」와 

「本を通す(V2)」로 나누어보면, 前項은 의미가 통하지만, 後項은 의미가 통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修飾關係의 複合動詞를 다음과 같이 修飾과 被修飾이라는 觀點에서 

설명하고 있다.

Ⅰ類 : V1+V2(修飾要素+被修飾要素)

Ⅱ類 : V2+V1(被修飾要素+修飾要素)

즉, 의미상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Ⅰ類에서는 V2이며, Ⅱ類에서는 V1이다. 

이것은  Ⅰ類와 Ⅱ類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Ⅰ類에서는 앞의 名詞와 직접 관

련지을 수 있는 것이 V2이며 Ⅱ類에서는 그것이 V1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寺村秀夫(1969)14)는 각 要素의 意味關係를 「自立動詞」와 「附屬動

14) 寺村秀夫(1969) 『日本語と日本文化』大阪外國語大學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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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에 의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自立動詞+自立動詞

   「走り付く」,「結び付く」등과 같이 단순히 두 개의 動作을 連結하여 표

현하는 形態로 각 부분은 自立語로서 사용될 때의 意味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して」나 「~する」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② 自立動詞+附屬動詞
   「どなりつける」,「思いつく」등과 같이 제2(後項動詞)의 要素는 보통 獨

立하여 사용되지 않는 形態이거나, 혹은 獨立하여 사용될 때 그 意味를 잃

어 버려 단순히 前項動詞의 상태를 限定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이

다.

  ③ 附屬動詞+自立動詞

「とりつく」,「さしつける」등과 같이 제1(前項動詞)의 要素가 接頭化하

여 後項의 實質的 의미를 담당하는 動詞로서 단지 의미를 添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附屬動詞+附屬動詞
「ありつく」,「おちつける」등과 같이 제1(前項)과 제1(後項)의 要素 어

느 쪽이 보다 중요한 意味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하

나의 單語로서 보아야 하는 경우이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複合動詞의 構成 要素間 意味 關係는 學者에 

따라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共通的인 要素는 의

미의 중심이 前項과 後項 모두에 있는 것과 의미의 중심이 前項에만 있는 

것, 혹은 後項에만 있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3 -

  한편, 寺村는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分類에서 「自立動詞+附屬動詞」型의 

複合動詞는 附屬動詞가 本動詞일 때의 意味 또는 文法的 특징을 상실해 버린 

경우로 ‘相’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補助動詞的 後項動詞를 時間的

相, 空間的相, 程度ㆍ密度ㆍ强度의 相으로 나누고 있다.

  ① 時間的相

       ㆍ開始 : ~はじめる、~だす、~かける、~かかる

       ㆍ繼續  : ~つづける、~つづく

       ㆍ終了 : ~おわる、~おえる、~やむ

  ② 空間的相

       ㆍ上下移動 :~あげる、~あがる、~おろす、~くだす、~さがる、~さげ

る

       ㆍ內外移動 : ~こむ、~こめる、~だす、~まわす

       ㆍ目標指向 移動 : ~かける、~かかる、~つける、~つく、~かえ

す、~あう

  ③ 程度ㆍ密度ㆍ强度ㆍ完成 등

       ㆍ~ぬく、~きる、~こむ、~おとす、~つける、~つくす

  姬野는 複合動詞의 後項動詞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項目으로 分類하

고 있다.

  ① 方向性에 관한 것

    ㆍ盛り上がる、見上げる、振り落とす、飛込む、投げ会う、切りつける

  ③ 程度의 强調에 관한 것



- 14 -

    ㆍ締め上げる、疲れきる、老い込む

  ② 不足, 過不足에 관한 것

    ㆍ見違う、見落とす、しそこなう、寝過ぎる

  ④ 아스펙트에 관한 것

    ㆍ降り出す、見はじめる、しあがる、やりつける、見直す

  그리고 吉川武時(1992)15)는 다음과 같이 日本語 複合動詞를 相을 나타내는 

것, 方向을 나타내는 것, 動作法을 나타내는 것, 對象關係를 나타내는 것, 强調
의 뜻을 나타내는 것, 動作과 그 結果를 나타내는 것으로 分類하고 있다.

  ① 相을 나타내는 複合動詞

     ㆍ動作의 開始 : ~はじめる、~だす、~かける

     ㆍ動作의 繼續  : ~つづける、~つづく、~とおす

     ㆍ動作의 終決 : ~ぬく、~きる、~あげる、~あがる、~おえる

  ② 方向을 나타내는 複合動詞

     ㆍ上向移動 : ~あがる、~あげる

     ㆍ下向移動 : ~おろす、~おりる、~おとす、~おちる、

     ㆍ外部移動 : ~だす、~でる

     ㆍ內部移動 : ~こめる、~こむ、~いれる

  ③ 動作法

     ㆍ~なおす、~なれる、~おさる、~かえる

      「もう一度書く」를 「書き直す」, 「慣れてしまうほど何回も見る」를 

「見慣れる」와같이 단순히「書く」「見る」라는 動作이 아닌 그 動作

15) 吉川武時(1992)『日本語文法入門』다락원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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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方法, 狀況을 規定하는 것이다.

  ④ 對象關係를 나타내는 複合動詞

     ㆍ~あわせる、~あう、~かける、~つける、~つく

      단순히「話す」라고 하면「何を」에 중점이 있지만,「話し合う」라고 

하면「誰と」,「話しかける」는 「誰に」에 그 중점이 있다. 이처럼 주

요한 補語의 格을 바꾸는 것을 對象關係를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이다.

  ⑤ 强調를  나타내는複合動詞

     ㆍ~こむ、~すぎる、~まわる、~つける

  ⑥ 動作과 그 結果를 나타내는 複合動詞

     ㆍ~とる、~ころす、~たおす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複合動詞의 後項의 意味關係를 補助動詞的 後項動詞

로 규정해 그 의미를 중심으로 相을 나타내는 것, 程度의 强調를 나타내는 것, 

動作과 行爲의 遂行을 나타내는 것, 方向性을 나타내는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寺村의 4분류에 따르면 「~はじめる」와「~かける」는 時間的相과 

空間的相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以上의 여러 分類중 아스펙트를 나타내는 複合動詞 後項 「~はじめる」와

「~かける」는 前項動詞의 結合이 제한되어 있는데 金田一(1976)16)는 「ア

スペクト」觀點에서 動詞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狀態動詞
     이 種類의 動詞는 動作ㆍ作用을 나타낸다기보다 오히려 狀態를 나타내는 

16)金田一春彦(1976)「國語動詞の一分類」『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き書房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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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詞로서 「~ている」를 結合시켜 나타낼 수 없고 시간을 초월한 槪念을 

나타낸다.

     (例) ある、いる、話せる、値する、要する、など

  ② 繼續動詞

     이 種類의 動詞는「~ている」를 붙여 나타낼 수 있고 進行中인 狀況을 

나타내는 動詞로서 어느 時間內에 계속해서 행해지는 動作ㆍ作用을 나타

낸다.

     (例) 読む、書く、笑う、泣く、吹く、など

  ③ 瞬間動詞

     이 種類의 動詞는「~ている」를 結合시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動

作ㆍ作用이 끝나 그 결과 殘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瞬間에 

끝나버리는 動作ㆍ作用을 나타낸다.

     (例) 死ぬ、消える、点す、忘れる、結婚する、など

  ④ 第 4種의 動詞

     이 種類의 動詞는 언제나「~ている」를 結合시켜 나타내는 形으로서 狀
態를 표시하는데 사용되고 獨立形으로는 動作ㆍ作用을 표시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없는 動詞를 말한다.

     (例) そびえる、おもだつ、すぐれる、ずばぬける、など

  따라서 이들 動詞와 複合動詞 後項「~はじめる」와「~かける」와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瞬間動詞와 繼續動詞에 결합이 가능한데 複合動詞 後項「~

はじめる」가 瞬間動詞와 結合할 경우는 동일 주체의 반복, 또는 다른 주체

에 의한 반복의 시작의 경우17)에 해당하여 ‘~하기 시작하다’의 意味를 나타

17) 姬野昌子(1982) 『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p.371

    a. 彼は近ごろ欠席しはじめた。(동일주체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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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かける」는 瞬間動詞와 結合할 경우 動作이 행해지기 직전상태에 

달함을 의미하고 繼續動詞와 결합할 경우 동작이 중도까지 행해진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金田一에 따르면 動作이 행해지기 直前 狀態에 달함을 나타내는 것

을 「將現態」라 하고, 動作이 중도까지 행해진 것을 「始動態」임을 밝히고

「開始」의 前後關係를 나타냈다.

  以上으로 아스펙트的 意味에 대해서 學者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는데, 繼續動
詞는 始動態, 瞬間動詞는 將現態를 나타내고, 繼續動詞가 임시로 瞬間動詞로 

취급되어 將現態를 나타낸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姬野에 의하면 繼續動
詞는 始動態와 將現態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瞬間動詞 중 結果動詞

는 將現態는 물론 始動態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本橋에서는 始動的相을 나타내는 일본어 複合動詞 「~はじめる」,

「~かける」意味를 先行硏究에 입각하여 비교 考察해 보고자 한다.

    b. 人々はぞろぞろと帰り始めた。(복수주체의 반복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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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局局局局面面面面을 을 을 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複複複複合合合合動動動動詞詞詞詞    

                                「「「「~~~~ははははじじじじめめめめるるるる」」」」와와와와「「「「~~~~かかかかけけけけるるるる」」」」    의 의 의 의 意意意意味味味味ㆍㆍㆍㆍ用用用用法法法法    및 및 및 및 특징특징특징특징

3.1. 3.1. 3.1. 3.1. 局局局局面面面面動動動動詞詞詞詞    「「「「~~~~ははははじじじじめめめめるるるる」」」」와와와와「「「「~~~~かかかかけけけけるるるる」」」」의 의 의 의 文文文文法法法法的的的的    특징특징특징특징

  姬野昌子(1982b)의 ⌜~はじめる⌟는 繼續動詞와 瞬間動詞에 접속하고, 瞬

間動詞에 접속할 경우는 동일주체에 의한 반복, 또는 다른 주체에 의한 반복

의 開始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はじめる⌟가 瞬間動詞와 접속할 경우 반복되는 最初의 過程을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문을 보자.

(1)スライドプロジェクターのファンが回りだした。それと同時に室内の電気が

前方から順番に消え始めた。(樹)

(2)前方から歩いてきた消防士が、運転台にあかると手拭をとり、顔をぬぐう

と、ホースの間をふんでもどっていた。私の周囲に立っていた人たちが、縄

の傍からはなれ始めた。私は、未練気に立っていたが、ホースが片づけられ

るのを眼にし、家の方に引越した。(月)

이처럼 瞬間動詞에 ⌜~はじめる⌟가 사용될 때는 「順番に」「人たち」과 

같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실을 規定하는 副詞가 따르거나, 또는 복수의 주

체와 共起하여 반복의 과정이 强調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瞬間動詞와의 접속이 반드시 「반복의 開始」가 된다라고는 말

할 수 없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도 ⌜~は

じめる⌟는 瞬間動詞와 접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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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だが、高校に入ってから自分の背の高さが気になるようになった。身長は一

七五程度で止まり始めていたが、それでも周りと比べて背の高いことに変わ

りはなかった。(パ)

(4)囚人たちに続いて槍をもった二人の役人が、着物を股までからげ、舟ばたを

またぐと、舟は波間にゆれて浜を離れ始めた。まだ時間がある。どうかこれ

らすべてをカルぺと私のせいにしないで下さい。それはあなたが負わねばな

らぬ責任だ。カルぺが走りだし、波うちぎわから海に両手をあげて飛込ん

だ。水しぶきをあげて小舟に近づいていく。泳ぎながら叫んでいる。(沈)

이처럼 ⌜~はじめる⌟의 瞬間動詞와의 접속은 前項動詞의 미세한 의미 차이

에 따라서 문장이 자연스러워 지기도 하고 또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かける」는 狀態動詞와 第4種動詞에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死ぬ」와 같은 瞬間動詞에 접속할 경우는 「죽기 바로 直前의 狀態에 달하

는 것」이라는 「將現態」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読む」와 같은 繼續動詞에 접속할 경우는 「將現態」또는 「始動

態」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小説を讀みかけて止めた。」의 경우, 「動作이 

행해지기 直前의 상태에 達하는 狀況」즉, 「將現態」를 나타내고, 「本を一二

ページ讀みかけたところへ客が来た。」나「地震でご飯を食べかけて往来へ飛出

した。」에서는 각각「動作이 中途까지 행해졌던 상황」, 또는「動作을 중간

에서 中止한 상황」의「始動態」를 나타내고 있다.

(5)吉宗は、為政者の立場からすれば、揺らぎかけた幕藩体制の再建と封建秩序

の再編に成果をあげた＇中興の英主＇ではある~。(日本の歷史(室町ㆍ戦国~

江戸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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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桜の花がさきかけていたのに、雪が降ってきた。(複合動詞p.78)

위의 例文과 같이 「~かける」는 「揺らぐ」와 같은 繼續動詞나 「さく」와 

같은 瞬間動詞에 접속하여 開始를 나타낸다.

3.1.1. 3.1.1. 3.1.1. 3.1.1. 격지배 격지배 격지배 격지배 관점에서의 관점에서의 관점에서의 관점에서의 각 각 각 각 형식의 형식의 형식의 형식의 특징특징특징특징

(7)a.梅の花が咲きかけた/はじめた

   b.梅の花が咲いた。

   c.＊梅の花がはじめた/かけた。18)

(8)a.梅の花が咲くことをはじめた。

   b.＊咲くことをかけた。

위의 예문 (7b)의 「咲く」는 본래의 意味를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7c)에서 後項動詞의 「はじめる」「かける」만으로는 본래의 意味를 

유지하지 못하여 非文이 된다. 즉 「~はじめる」와 「~かける」는 前項의 

補助하는 역할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예문(8a)의 はじめ

る는 前項의 動詞句「~(が)~することを」와 같은 補文을 취해서 格自體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8b)의 「かける」는 前項의 動詞句「~(が)~するこ

とを」를 취할 수 없어 格自體를 維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8) 이하 예문에서 「*」는 非文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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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3.1.2. 3.1.2. 3.1.2. 副副副副詞詞詞詞共共共共起起起起에 에 에 에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특징특징특징특징

  종래 開始表現으로 사용되는 「~はじめる」와 「~だす」를 副詞와 共起시

킴으로인해 이들 양 형식의 意味를 구별하는 법을 취한 硏究는 있었다.19) 本

橋에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はじめる」를 살펴보고 「~かける」

가 副詞 共起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はじめる」는 「順次性」20)의 意味를 지닌 副詞와 共起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9)僕はしだいに自分のバカな思いつきを後悔しはじめていた。(中p.108)

(10)僕は傷が少しずつ執拗に痛みはじめるのを感じていた。(大江p.17)

(11)家のものがねしずまった真夜中、どろぼうは、酒屋の庭にしのびこみ、家

のかべを、こつこつとほりはじめた。(日p.6)

(12)洪水で川の水が溢れ出したとの情報を聞いて、周辺の住民は次々と避難し

始めた。(표p.175)

  위의 (9)~(12)는 「~はじめる」가 「順次性」의 副詞와 함께 사용된 경우

이다. 「しだいに」「少しずつ」「こつこつ」「次々と」와 같이 動作ㆍ事項이 

서서히 진행되는 「順次性」의 성격을 가진 副詞와 자주 사용된다. 이것은 

「~はじめる」가 開始 후 持續이 예상되는 意味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19) 吳鐘烈(1992) 등

20) 사태의 진행 속도가 크지 않고, 의외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금씩 변화를 지속해 나

가는 것을 「順次性」의 의미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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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ける」는 특정의 副詞와 共起하지 않고 開始進行 狀況에 따라서 다양

한 副詞와 共起해서 開始의 意味를 强調하는 현상이 있다.

(13)専務は、その夜、酒を飲んでそう言い渡した。梅雨もそろそろ終わりかけ

ていた。(夫p.14)

(14)ボールペンを使いかけたら、急にインクが出なくなりました。(複p.78)

(15)その猫は飢えでほとんど死にかけていたが、世話をしたら奇跡的に命を取

り戻した。(文p.76)

(16)当時は三十にもなればもう一流の作家になれた時代で、野々村なぞ二十三

四で有名になり、三十ぐらいの時はもう大家の城に達しかけていた。(愛

p.12)

위의 例文 (13)~(16)와 같이 「~かける」는 특정 副詞와 共起한다고 단적으

로 말하기는 힘들다. 위의 例文 (13)은 開始進行中인 경우에는 「順次性」의 

副詞와 共起하는 경우이고, (14)는 開始 후 돌발적인 사태로 中止되는 경우에

「~かける」가 사용되는 뒷 문장에서 「突然性」의 副詞「急に」와 共起해 

개시 후 중지의 意味를 강조하는 경우이고, (15)은 開始直前의 경우 副詞「ほ

とんど」와 共起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다.

3.2. 3.2. 3.2. 3.2. 문법적 문법적 문법적 문법적 複複複複合合合合動動動動詞詞詞詞와 와 와 와 어휘적 어휘적 어휘적 어휘적 複複複複合合合合動動動動詞詞詞詞

  開始用法으로 사용되는「~はじめる」「~かける」는 어휘적 複合動詞와 구

별되는 문법적 複合動詞이다. 

影山(1993)은 「語彙的 複合動詞」와「統語的 複合動詞」로 나누고 있다21) 

李暻洙(1998a)는 「統語的 複合動詞」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능의 複合動詞



- 23 -

를 「文法的 複合動詞」로 칭해서, 文法的 要素의 삽입을 통해서 「文法的 複

合動詞」와「語彙的 複合動詞」를 구분하고 있다. 本橋는 문법적 요소의 삽입

을 통해서「~はじめる」「~かける」가 「文法的 複合動詞」인지 「語彙的 複

合動詞」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2.1. 3.2.1. 3.2.1. 3.2.1. 수동형의 수동형의 수동형의 수동형의 「「「「れれれれるるるる」」」」「「「「らららられれれれるるるる」」」」와 와 와 와 사역형의사역형의사역형의사역형의「「「「せせせせるるるる」」」」「「「「ささささせせせせるるるる」」」」의 의 의 의 삽입 삽입 삽입 삽입 가가가가

능성의 능성의 능성의 능성의 유무유무유무유무

  文法的 要素인 수동형의 「れるㆍられる」와 사역형「せるㆍさせる」의 삽

입을 통해서 「~はじめる」「~かける」가 「文法的 複合動詞」인지 「語彙的 

複合動詞」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7)現場作業員の男は両足をボートの底に踏ん張り、容器に川面に張った針金

を手繰ってボートを対岸に向かって進ませ始めた。(炎(上)p.255)

(18)「こいつは、俺の泣き所を知ってやがる」英策は、ハイボールのコップをと

りあげて笑った。「女の人が殺されかけて、それまでの記憶をすっかりなく

してしまったら？」(失p.52)

21) 姬野昌子(2001)「特集複合語ㆍ連語の文法 複合動詞の性質」「日本語學」20~8明治書

院p.8에서 재인용

   影山(1993)은 A類「語彙的 複合動詞」와 B類「統語的 複合動詞」의 양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A類「語彙的 複合動詞」는 의미적으로 어휘적인 結合制限이 있다. 例)飲み歩く: 마시

는 대상은 酒類에 한정된다.「飲み明かす/飲み交す」도 같음. 結合數는 2語로 한정되

어진다. 3語는 성립하지 않는다. 例)*飲み歩きかける

   B類「統語的 複合動詞」는 의미적으로 제한이 없다. 例)飲みはじめる: 마시는 대상은 

한정되지 않는다.「飲みかける/飲み出す」도 같음. 結合數는 3語도 가능하다. 例)飲み

歩きはじめる/＊飲み始め歩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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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7)의 경우 文法的 要素의 하나인 사역형 「せる」가 接續되고 그 뒤에

「はじめる」가 접속된 형태이고 (18)의 경우는 「れる」가 접속되고 그 뒤에

「かける」가 접속된 형태이다. 위의 例文에서 알 수 있듯이 「~はじめる」

「~かける」는 수동형의 「れるㆍられる」및 사역형의 「せるㆍさせる」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はじめる」「~かける」가 문

법적인 複合動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래의 (19)의 「追い込む」(20)의「とりかかる」와 같은 경우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相手を窮地に追わせ込む。(追い込む)(基p.452)

(20)*僕たちは試合開始の準備にとられかかった。(とりかかった)(中p.52)

 「追い込む」「とりかかる」의 경우 前港과 後項이 의미적으로 어휘적으로 

한정된 「語彙的 複合動詞」이기 때문에 사역형의「せるㆍさせる」와 수동형

「れるㆍられる」의 삽입이 부자연스럽다. 이에 비해서 開始用法으로 사용된 

「~はじめる」「~かける」가 의미적으로 비교적 제한이 없고 生産性이 좋은 

複合動詞 다시 말해서 「語彙的 複合動詞」가 아닌 「文法的 複合動詞」이기 

때문이다.22)

22) 李暻洙(1998b)「文法的複合動詞「-ダス」의 意味用法의 一斷面」-本動詞와의 관련

을 중심으로-「日本學報」第41輯 韓國日本學會 p.198

   前項動詞와 後項動詞 사이에 문법적 요소인 手動形과 使役形의 삽입이 가능한 경우 

어휘적으로 굳어있지 않은 統語的 기능을 가진 文法的 複合動詞라 할 수 있다. 하지만 

手動形과 使役形의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語彙的으로 굳어버린 語彙的 複合動詞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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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2.2. 3.2.2. 3.2.2. 동사와 동사와 동사와 동사와 동사 동사 동사 동사 사이에 사이에 사이에 사이에 동사삽입 동사삽입 동사삽입 동사삽입 가능성의 가능성의 가능성의 가능성의 유무유무유무유무

  아래의 例文 (21)~(22)의 개시용법으로 사용되는 문법적 複合動詞「~はじ

める」「~かける」는 前項動詞와 後項動詞 사이에 동사삽입이 가능하다.

(21)a.雨粒がぽとっと鼻先に弾けた。あっという間もなく、乾ききっていた土

手一面にあめが降り始めた。

    b.雨粒がぽとっと鼻先に弾けた。あっという間もなく、乾ききっていた土

手一面にあめが降り(注ぎ)始めた。(作p.118)

(22)a.私が酒を飲みかけた時、友達から電話がかかってきた。

    b.私が酒を飲み(始め)かけた時、友達から電話がかかってきた。

위의 例文 (21b)는 「降る」와 「はじめる」사이에 「注ぐ」가 삽입된 형태, 

(22b)의 경우는「飲む」와 「かける」사이에 「はじめ」가 삽입된 형태이다.

이에 비해 아래 例文과 같이 「語彙的 複合動詞」의 경우는 動詞와 動詞 사이

에 動詞의 삽입이 어렵다.23)

(23)a.外国の文化を取り入れる。(高p.121)

    b.*外国の文化を取り(まわり)入れる。

(24)a.今日はだいぶ冷え込むようです。(複p.95)

    b.*今日はだいぶ冷え(始め)込むようです。

(25)a.長く辛かった旅行を打ち切った。

    b.*長く辛かった旅行を打ち(始め)切った。

23) 李暻洙(1998b) pp.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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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 「取り入れる」(24)「冷え込む」(25)「打ち切る」와 같은 「語彙的 複

合動詞」의 경우 동사가 삽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만, 前項動詞와 後項動詞 사이에 다른 동사가 삽입 될 경우 (23b)(24b)(25b)

와 같이 非文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것은 前項動詞와 後項動詞의 

어휘적인 결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동사삽입이 불가능한 경우일 것이다. 다

시 말하면「取り入れる」「冷え込む」「打ち切る」는 「語彙的 複合動詞」의 

可能性을 강하게 示唆하는 것이다.

3.2.3. 3.2.3. 3.2.3. 3.2.3. 전항동사와 전항동사와 전항동사와 전항동사와 후항동사 후항동사 후항동사 후항동사 분리 분리 분리 분리 가능성의 가능성의 가능성의 가능성의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아래의 例文 (26)(27)의 개시용법으로 사용되는 문법적 複合動詞 「~はじめ

る」「~かける」는 前項動詞와 後項動詞의 분리가 가능하다.

(26)a.雨が降り始めた/かけた。

    b.雨が降った。

(27)a.梅の花が咲きかけた/始めた。(前出7)

    b.梅の花が咲いた。

위의 (26b)(27b)의 例文에서도 알 수 있듯이 「~はじめる」「~かける」를 분

리했을 경우도 非文이 된다든지 부자연스럽지 않다. 위의 예문 (26)(27)과 같

이 두 개의 동사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語彙的으로 굳어져 있지 않는 統

辭的인 기능을 가진 文法的인 動詞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아래의 어휘적 複合動詞인 「引き退ける」와 「取り囲む」의 경우

에는 前項動詞와 後項動詞를 따로 분리할 경우 非文이 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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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a.自分ひとりの感性をあくまで頑固に言い張っても、共感者がいなけれ

ば、結局、自分から引き退けるよりしかたがないもののようである。(名

p.16)

    b.自分ひとりの感性をあくまで頑固に言い張っても、共感者がいなけれ

ば、結局、自分から引くよりしかたがないもののようである。(名p.16)

(29)a.山が家を取り囲んでいる。

    b.山が家を取っでいる。

위의 (28b)(29b)에서 알 수 있듯이 前項動詞와 後項動詞를 분리할 경우 비문

이 되거나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린다. 이것은 前項動詞와 後項動詞의 結合이 

강해 語彙的으로 굳어진 어휘적인 複合動詞이기 때문이다.

3.3. 3.3. 3.3. 3.3. 「「「「~~~~ははははじじじじめめめめるるるる」」」」와와와와「「「「~~~~かかかかけけけけるるるる」」」」의 의 의 의 意意意意味味味味ㆍㆍㆍㆍ用用用用法法法法

  金田一春彦(1976)의 아스펙트 관점에서 본 동사분류24)에 입각하여「~はじ

める」와 「~かける」의 결합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狀態動詞+「~はじめる」「~かける」

狀態動詞와 같이 動作ㆍ作用의 명확한 시점이 없이 狀態를 나타내는 動詞

와 「~はじめる」「~かける」는 결합하기 어렵다.

(30)*彼女がいはじめる/いかける。

(31)*ドイツ語の会話が話せはじまる/話せかける。

24)金田一春彦(1976)「国語動詞の一分類」『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き書房p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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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0)은 狀態動詞  「いる」、(31)는 상태를 나타내는 可能動詞「話せ

る」와 같은 경우에 「~はじめる」 「~かける」와 結合하기 힘들다.

2) 繼續動詞+「~はじめる」「~かける」

   아래의 例文 (32)~(34)에서 「~はじめる」와 「~かける」는 어느 시간 

내에서 動作과 作用이 행해지는 繼續動詞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制限時間は一時間です。すぐ書き始めてください。(표p.175)

(33)勇は下手階段の頂上に腰かけ本を読み出す。(熱p.114)

(34)バスを見て走りかけたんですが、行き着く前に発車してしまった。(複

p.79)

3) 瞬間動詞+「~はじめる」「~かける」

   아래의 (35)(36)의 例文과 같이 動作ㆍ作用이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瞬間

動詞에 「~かける」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開始直前의 意味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はじめる」는 瞬間動詞와 결합하기 힘들다.

(35)その猫はうえでほとんど死にかけて(/*死に始めて)いたが、世話をしたら奇

跡的に命を取り戻した。(前出)

(36)私が海で危うく溺れかけた(/*溺れ始めた)ところを、助けてくれたのが今の

夫なんです。(표p.45)

  하지만 아래 例文 (37)(38)의 경우에는 「~はじめる」도 사용할 수 있는 경

우도 있다. 姬野(1982)는 「~はじめる」가 瞬間動詞와 접속할 경우는 동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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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반복, 또는 다른 주체에 의한 반복의 시작의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아래와 같은 경우 「~はじめる」를 사용할 수 있다.25)

(37)この町の猫が毒物を飲んで次々と死に始めた。

(38)あの建物は数秒前から倒れ始めた。

위의 (37)의 「死ぬ」(38)의「倒れる」는 瞬間動詞이지만, 이런 경우 前項動

詞가 나타내는 行爲ㆍ作用이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最初의 過程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는 「~はじめる」를 사용할 수 있다.

4) 第4種 動詞+「~はじめる」「~かける」

   時間의 觀念을 포함하지 않고, 어떤 狀態를 띠는 것을 나타내는 「そびえ

る」「優れる」「ありふれる」「にる」등과 같이 항상「ている」형이 사용

되는 第4種動詞와 함께「~はじめる」「~かける」는 사용할 수 없다.

(39)＊弟がいはじめる/かける。

(40)＊先生は偉いところがありはじめる/ありかける。

(41)＊鼻緒の二本が左右で色が違いはじめる/違いかける。

(42)＊稼げはじめるかしら/稼げかけるかしら

(43)＊高い山がそびえ始めている/そびえかける。

25) 姬野昌子(1982)p.371

   a.彼は近ごろ欠席しはじめた。(동일주체의 반복)

   b.人々はぞろぞろと帰り始めた。(복수주체의 반복의 시작)

   c.この時計は最近こわれだした。何とも修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동일주체의 반복)

   d.人々はぼつぼつ席を立ち出した。(복수주체의 반복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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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와 같이 時間觀念을 초월한 狀態動詞 「いる、ある、違う」(42)의 

可能動詞「稼ぐ」와, (43)의 第4種動詞26)「そびえる」에는 접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작의 過程을 갖지 않는 動詞는,「~はじめる」가 접속하여 開始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 動詞分類에 따른 「~はじめる」와 「~かける」의 分析結果를 정리하

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동사분류에 따른 결합관계

(위의 ○는 결합이 가능한 것, △는 경우에 따라서 결합 할 수도 있는 것, ×

는 결합이 불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3.4. 3.4. 3.4. 3.4. 개시용법상의 개시용법상의 개시용법상의 개시용법상의 특징특징특징특징

3.4.1. 3.4.1. 3.4.1. 3.4.1. 「「「「~~~~ははははじじじじめめめめるるるる」」」」의 의 의 의 경우경우경우경우

 「~はじめる」가 나타내는 開始를 <시작→과정→종결>이라는 진행과정상으

26) 寺村秀夫(1987)『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pp.137~142

   寺村는 제4종동사를 「형용사적인 동사」라고 부르고 있다.

「~はじめる」 「~かける」

상태동사 × ×

계속동사 ○ ○

순간동사 △ ○

제4종동사 × ×



- 31 -

로 볼 때 어느 시점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本橋에

서 개시 과정상에 있어 「~はじめる」의 意味와 用法을 중심으로 考察한다.

1) 持續的인 開始

  「~はじめる」는 開始의 최초단계의 局面과 그 이후의 持續이 예상되는 측

면으로 사용된다. 아래의 例文에서 「~はじめる」는 開始 局面에 있어 지속

적인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44)電話がまた鳴りはじめる。六回、七回、八回、…やはりかずこだ。十回を

数えてもまだ鳴らし続けようとするのは、かずこしかない。(李p.305)

(45)金沢に住み始めたときはすでに三十代に入っていたが、新入作家としてデ

ビューして五、六年は、ものを書く人間にとっては第二の青春のようなもの

である。(スp.124)

(46)やっと一人が通れるような下り道を辿りはじめた。(豫p.128)

(47)力とは何なのかを思い、辛さが一体どこから来ているのかを思い直しなが

ら、記憶を辿りはじめる。(李p.342)

위의 (44)의 경우 文脈을 통해서 持續의 意味로 사용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전화가 또 울리기 시작했다. 그 벨 소리가 6, 7, 8,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벨 소리가 持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5)~(47)는 장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동사「住む」「辿る」와 결합해서 개시과정상의 持續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

다. 「~はじめる」는 시작해서 그 이후의 持續이 예상되는 개시이기 때문에 

위의 (45)~(47)의 예문에서 前項動詞가 장시간의 持續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

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はじめる」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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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意志的인 開始

  「~はじめる」는 어떤 目的이나 의도에 의한 意志的인 「開始」로 사용되

는 것이 자연스럽다.

(48)彼はあいまいに解釈して自動車を走らせ始めようとした。(大江p.165)

(49)レポートは明日から書き始めようと思います。(基p.644)

(50)ああ、もう時間は少しも残っておりません。今すぐ書き始めなければいけ

ません。(待p.120)

(51)来週から論文を書き始めたいと思います。(日本p.140)

위의 (48)~(51)는 「~はじめる」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 의지 등과 관련 있

는 인위적인 開始로 사용되는 하나의 사례이다. (48)의 경우는 「走る」라는 

동사에 사역형의「せる」가 접속되고 뒤에「はじめる」가 접속되고, 다시「は

じめる」에 의지의 의미인 「よう」가 접속된 형태이다. (49)의 경우는 「書

く」라는 동사에 開始의 의미를 나타내는「はじめる」가 접속되고 그 뒤에 의

지를 나타내는「よう」거 접속된 형태로서 ‘쓰기 시작하려고’ 라는 의지를 나

타내는 경우에 사용된 예이다. (50)은 「書く」라는 동사 뒤에 주체의 의지적

인 판단을 나타내는 「なければいけない」가 접속해서 쓰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義務ㆍ拘束을 나타내는 例文으로서 역시 의지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다. (51)는 「書く」라는 동사에 주체의 희망을 나타내는「たい」와 접속해

서 다음주부터 논문을 쓰고 싶다는 주체의 희망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역시 주

체의 의지ㆍ의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이다.「~はじめる」는 위의 例文과 같

은 인위적인 開始表現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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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變化過程 (무의지주체의 변화)의 개시

變化動詞 27)와 「~はじめる」가 접속해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거나 상태

의 변화의 진척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향해서 진행 중의 意味로 사용된

다.

(52)藍色にそまりはじめた空の片側には、まだ金色に輝いている雲が残ってい

て、夕陽がその割目から幾条かの光の束を地上に注いでいる。(現p.20)

(53)どんな苗のその沼地に植えられれば、根が腐りはじめる。葉が黄ばみ枯れ

ていく。(遠p.173)

(54)いつのまにか、一面の星がむらになってにじみはじめていた。(砂p.33)

위의 (52)~(54)의「~はじめる」는 무의지주체에 의한 狀態의 變化로서, 開始

해서 變化가  시작되고 그것이 완전한 변화의 상태를 향해 漸進的으로 進行되

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4.2. 3.4.2. 3.4.2. 3.4.2. 「「「「~~~~かかかかけけけけるるるる」」」」의 의 의 의 경우경우경우경우

「~かける」는 본래의 의미는「對象에 대한 指向」과 보조동사로서「始動」

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かける」가 繼續動詞와 접속할 경우「始動

해서 途中」혹은, 「始動直前」의 상태를 나타내고, 瞬間動詞가 이어질 경우에는 

27) 金田一春彦(1976)「現代日本語のアスペクトの研究」『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き

書「房」pp.296~297

   吉川武時는 변화동사는「ふえる、(おなかが)すく、なつく」등과 같이 「してくる」의 

形式으로 변화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들의 變化動詞는 주체의 상태를 변화하는 움직임

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結果動詞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結果動詞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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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動直前」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서술하고 있다.28)

  朴敏瑛(2000a)는 「~かける」가 종래에 아스펙트的인 의미로「將現,始動, 

途中」과 같이 多義的으로 해석되어 온「~かける」를 達成의 限界를 기준에 의

해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따라서「~かける」의 意味가 구별되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29) 本橋에서 개시 과정상에 있어「~かける」의 意味와 用法을 

중심으로 考察해 갈 것이다.

1) 開始直前의 意味

  「~かける」는 開始過程에 있어서 여러 가지 用法으로 나타난다. 아래 

(55)~(57)의 例文은 「開始直前」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55)女の人が、殺されかけて、それまでの記憶をすっかりなくしてしまったら？(失

p.52)

(56)私が海で危うく溺れかけたところを助けてくれたのが今の夫なんです。(표

p.45)

(57)郊外に出たのは何ヵ月ぶりのことか。この夏七十日も長い風邪をひき、一時は

肺炎にもなりかけて郊外にさえ出る体力がなかった。(北p.22)

28) 姬野昌子(1982)p.371

   「계속동사」

   a.本を少し讀みかけた時、人がきた。<開始해서 그 途中>

   b.はしを持ってきて食べかけた時、人が来た。<始動直前>

   「순간동사」

   a.車にはねられて、死にかけたことがある。<始動直前>

   b.ボートが引っ繰り返りかけたが、すぐ元にもどった。<始動直前>

29) 朴敏瑛(2000a) pp.101~104

   「~かける」의 局面상 특징은 「限界達成의 (直)前」상태로 정리하고 있다. 종래의

「將現,始動, 途中」의 의미로 구분해서 사용하는「~かける」를 限界達成에 도달되지 

못한 이런 공통점을 포착해서, 「~かける」의 본질적인 의미를「限界達成의 (直)前」

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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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田一春彦(1976)은 「瞬間動詞」에「~かける」가 접속될 경우「將現態」30)

를 나타낸다고 서술하고 있듯이 위의 (55)~(57)은 開始直前의 의미로 사용된 경

우이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55)는 「살해 될 뻔했다가」(56)은 「익사할 뻔했

지만」(57)은 「폐렴이 될 뻔도해서」라고 하는 의미로 모두 開始直前의 意味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開始의 意味

  「~かける」의 경우 대부분 繼續動詞와 접속할 경우 開始 후 中斷 , 開始直

前의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래의 例文 (58)(59)의 경우는 

開始의 意味로 사용된 경우이다.

(58)「教頭の職をもってるものがなんで角屋へいって泊った」と山嵐はすぐ詰

りかけた。「教頭は角屋へ泊って悪いという規則がありますか」と赤シャツ

は依然として丁寧な言葉を使ってる。(坊p.266)

(59)とにかく、もうやりかけたことですから、最後までやります。(氷p.122)

위의 (58)(59)는 「~かける」가 「開始直前」「開始 후 中止」의 의미가 아니

라 「開始」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3) 開始 후 中止

    動作動詞 뒤에 이어지는「~かける」의 경우 어떤 行爲ㆍ動作이 시작되고, 

途中에 中止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例文 (60)~(63)은 開

30) 金田一春彦(1976) p.43, 51

   「將現態」는「어떤 동작ㆍ작용이 아직 일어나기 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다.「死にかける」는「死にはじめる」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죽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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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以後에 중지된 예이다.

(60)禎子はおじぎをした。「こんなにお早くお迎えをいただいて、申し訳ござ

いません」それに、と言いかけてやめた。夫のことで心配をかけている礼は

あとでしたかった。(松p.136)

(61)あの人は仕事をやりかけて、どこへ行ったんだろう。(複p.78)

(62)机の上に食べかけのチーズが置いてあった。

(63)父の机の上の書けかけの和とじの原稿に、筆「禊の弁証法」という題が、

いかにも重々しく置かれてあったのを私は覚えている。(スp.293)

위의 문장에 사용된 「~かける」의 開始에 對應하는 한국어 표현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 (60)은 「말하다가 말고」(61)은 「하다가 말고」라는 의미로 

開始 후 中止를 나타내는 用法으로 사용된 예이다.「~かける」가 開始 후 中

止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森田(1989)는 「食べかける、乗りかける、飲みか

ける、讀みかける」와 같은 사전형은 그다지 쓰이지 않는다. 「~かけて~す

る」「~かけていた」형태로 많이 취하는 것도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

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31) 이와 같이 開始 후 中止의 用法에서「~かけ

て~する」라는 형태가 자주 쓰이는 것은「~かける」가 開始 후 中止(中斷 )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示唆하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62)는「먹다가 만」

(63)은 「쓰다가 만」이라는 의미로 「동사연용형+かけの＋名詞」의 문형을 

통해서 開始 후 中斷되는 상황을 示唆하는 예문이다.

  여기서, 開始 이후 中止의 의미가 엷어지면 아래 例文 (64)(65)와 같이 途

中의 돌발적인 사태의 의미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31) 森田良行(1989)「基礎日本語辭典」角川書店 pp.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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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美奈子は電話口の方へ歩きかけたが、すぐ途中、魚律という人物が誰であ

るかに気付いた。(氷p.3)

(65)内膳は廊下を行きかけたが、何か思いついたように戻ってきた。(逃p.172)

위의 (64)는 수화기 쪽으로 걸어가다가 곧 魚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인식한 

상황으로 개시 도중(후) 돌발적인 사태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5)

는 内膳은 복도를 걸어가다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되돌아 왔다고 하는 例

文이다. 위의 예문은 모두 개시 이후(도중) 돌발적인 사태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變化過程 (무의지주체의 변화)의 開始

    아래 예문은 變化動詞와 「~かける」가 접속해서 狀態의 變化를 나타내

거나, 狀態의 變化  進行中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66)砂に洗われ、外見はいかにも新しそうに見えるのだが、実質はすでに腐り

かけているらしい。(砂p.120)

(67)外に出た時はすでに陽が落ちて蒼茫と暮れかけていた。(松p.387)

(68)思わず、ぞっとして、たちすくむ。…この家はもう、半分死にかけてい

る…流れ続ける砂の触手に、内蔵を半分くらいぎられて…平均1/8mmとい

う以外には、自分自身の形すら持っていない砂…(後略)(砂p.29)

例文 (66)~(68)은 무의지주체에 의한 狀態變化가 진행되어 가는 중임을 나타

내는 표현이다. 위의 (66)과 (67)은「すでに」라는 副詞와 사용되어서 변화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8)은 「半分」이라는 副詞 말을 통해서 變化
의 程度를 짐작하게 한다. (68)은 문맥으로 알 수 있듯이 開始直前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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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개시 도중의 의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66)~(68)는「すでに」

와「半分」등의 副詞와 공기해서 변화가 진행중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

은 경우 中止의 의미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의지주체에 의한 변화이기 때

문이다.

5) 開始 이외의 意味

  「~かける」는 開始用法 이외에 대상을 향해 어떤 動作ㆍ作用이 미치는 지

향의 의미 등이 있다.

(69)電車の中で酔っぱらいに話しかけられるたびに、私は日本語がわからない

ふりをすることにしている。(文p.76)

(70)写真の中で、老人は相変わらず、章子に笑いかけている。(李p.224)

(71)みんなに呼びかけて、いらなくなった衣類や食品などを持ってきてもらお

う。(文p.76)

위의 例文 (69)~(71)는 「~かける」가 開始 이외에 지향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かける」는 지향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先行硏究에 사용된 「~はじめる」와「~かける」의 각 형식의 意

味와 用法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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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はじめる」와「~かける」의 각 형식의 의미와 용법

의미    형식 ~はじめる ~かける

開始用法상의 

特徵

시작하는 開始의 최초의 局面을 내

세워 표현하는 경우와 시작해서 그 

이후 지속되는 과정이 예상되는 경

우에 사용되는 양 局面의 용법을 가

지고 있다.

「~はじめる」는 주체의 의지ㆍ희

망ㆍ의뢰ㆍ명령 등과 관련된 인위적

인 개시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무의지주체에 의한 開始表現으로 사

용되는 경우가 있다.

瞬間動詞 또는 繼續動詞와 결합해

서 開始直前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かける」는 開始直前, 開始途中 

돌발적인 사태, 개시 후 돌발적인 

사태로 중지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시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일부이지만 존재한다. 

무의지주체에 의한 開始表現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副詞共起

점차성 副詞와 共起하는 경향이 많

다.

특정의 副詞와 共起하지 않고 개시

용법을 강조하는 다양한 副詞와 共

起한다.

開始 이외의 

用法(意味)

「~はじめる」는 開始用法 밖에 없

다. 따라서 개시 이외의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かける」는 開始表現 이외에 대

상에 대한 지향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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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ははははじじじじめめめめるるるる」」」」와 와 와 와 「「「「~~~~かかかかけけけけるるるる」」」」의 의 의 의 의미적 의미적 의미적 의미적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비교 비교 비교 비교 구분구분구분구분

4.1. 4.1. 4.1. 4.1. 開開開開始始始始

「~かける」의 前項動詞에 動作動詞가 이어질 경우는「開始直前」「開始 후 

中止」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 아래 開始表現은 「開始直前」「開始 후 中止」이 아닌 완전한 개시의 표

현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72)「教頭の職をもってるものがなんで角屋へいって泊まった」と山嵐はすぐ

詰りかけた(/詰り始めた)。「教頭は角屋へ泊まって悪いという規則がありま

すか」と赤シャツは依然として丁寧な言葉を使っている。(坊p.266)

(73)とにかく、もうやりかけた(/やりはじめた)ことですから、最後までやりま

す。(氷p.122)

위의 (72)(73)은 「~かける」가 開始의 意味로 사용된 경우이다. (72)에 사용

된 「詰りかけた」대신에「詰り始めた」바꿔 쓸 수 있고, (73)의「やりかけ

た」대신에「やりはじめた」로 바꿔서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항상

「~かける」가 완전한 개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開始의 

表現으로 「~はじめる」와 「~かける」가 사용되더라도 의미에 있어서 뉘앙

스의 차이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래의 (74)~(76)의 例文과 같이 「~

はじめる」가 사용되는 개시과정상의 持續을 나타내는 例文에서 「~かける」

가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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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説法から進展して、彼の活動は徐々に広がりはじめて(/？32)ひろがりかけ

て)おり、共鳴者も次第に増えていたので、女の影は妨げになります。(自

p.321)

(75)わたしはデッサンを見、Yを一瞥し、目を閉じる。力とは何なのかを思い、

辛さが一体どこから来ているのかを思い直しながら、記憶を辿りはじめる

(辿り掛ける)。(李p.342)

(76)鏡のくもりは全部とれたが、そこに写っているぼくの顔はぼけている。ー

またが?つい最近まで、ぼくはひげを生やしていた。ひげが生えはじめて(/

生えかけて)以来ずっと生やしている。(風p.251)

動作動詞와 접속하는 「~かける」는 대부분이 開始 후 中止의 의미로 나타나

기 때문에 위의 (74)~(76)과 같이 開始 후 持續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기 힘

들다. 이에 비해 「~はじめる」는 개시<시작→계속→종결>의 局面의 하나로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4.2. 4.2. 4.2. 4.2. 開開開開始始始始直直直直前前前前

  아래 예문(77)~(79)는 「將現態」로 사용된 예이다. 다시 말해 開始直前 의

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開始直前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かける」대신에 

「~はじめる」는 사용할 수 없다.

(77)私が海で危うき溺れかけた(/＊溺れ始めた)ところを、助けてくれたのが今

の夫なんです。(표p.45)

32) 이하 예문의 「?」「??」는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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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女の人が、殺されかけて(/＊殺されはじめて)、それまでの記憶をすっか

りなきしてしまったら？」(失p.22)

(79)その猫は飢えでほとんど死にかけて(/＊死に始めて)いたが、世話をしたら

奇跡的に命を取り戻した。(文p.76)

위의 (77)~(79)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할 뻔했다」와 같은 開始直

前의 意味로 사용될 경우「~はじめる」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 「~はじめ

る」가 나타내는 開始는 <시작→계속→종결>과 관련된 開始表現이다. 따라서 

開始直前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과는 바꿔 사용할 수 없다.

4.3. 4.3. 4.3. 4.3. 開開開開始始始始    후 후 후 후 中中中中止止止止

  開始 후 中止를 나타내는 예문에서 「~かける」대신에 「~はじめる」로 바

꿔 사용하기 어렵다.

(80)「あの、今は何時？」

　　 「ええと…二時四十分です」

　　 「ありがとう！」と飛び出しかけて(/＊飛び出しはじめて)、「ーね、ラジ

オのラッキーナンバーというのを聞いてきたんだけど」(豫p.154)

(81)父もなにか云いかけて(/??云いはじめて)よしてしまった。(和p.15)

(82)父の机の上の書きかけの(/書きはじめの)和とじの原稿に、筆＜禊の弁証法＞

という題が、いかにも重々しく置かれてあったのを私を覚えている。(ス

p.293)

(83)腐りかけの(/＊腐りはじめの)果物、心が病んでいる人間は社会や周囲に往々

にして迷惑をかけるが、しばしばすばらしい芳香も放つのである。(悲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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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作動詞 뒤에 이어지는 「~かける」의 경우 어떤 行爲ㆍ動作이 시작되고 도

중에 中止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예문에서 「~かける」의 

開始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으로 「~말고」또「~만」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문 (80)는 「뛰어가다 말고」(81)은「말하다가 말고」라는 의

미로 開始후 中止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된 예이다. (82)(83)는「동사연용

형+かけの+명사」의 文型을 통해서 開始 후 中斷되는 상황을 示唆하는 예문

이다. (82)는 「쓰다가 만」(83)「섞다가 만」이라는 의미로 開始 후 中止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법에서 「~はじめる」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4.4. 4.4. 4.4. 4.4. 開開開開始始始始    以以以以後後後後((((途途途途中中中中))))에 에 에 에 돌발적인 돌발적인 돌발적인 돌발적인 사태 사태 사태 사태 발생발생발생발생

  아래 (13)(14)과 같이 開始 도중 突發的인 사태의 발생의 경우 「~かける」

대신에 「~はじめる」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84)友達に大事な相談の手紙を書きかけた(/書きはじめた)とき、玄関のベルが

なった。(文p.76)

(85)内膳は廊下を行きかけた(/行きはじめた)が、何か思いついたように戻ってき

た。(逃p.172)

(84)은 친구에게 중요한 상담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 현관의 벨이 울린 

경우로서 개시 이후(도중)에 돌발적인 사태의 의미로 사용된 例文이다. (85)는 

內膳은 복도를 걸어가다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되돌아 왔다 라고 하는 例

文이다. 위의 例文과 같은 開始가 시작되고 그 후에 突發的인 사태의 성립의 

경우에 「~かける」대신에 「~はじめる」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예문

에서「~はじめる」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작하는 開始의 최초의 局面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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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 4.5. 4.5. 4.5. 變變變化化化過過過程程程 ((((무의지주체에 무의지주체에 무의지주체에 무의지주체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상태변화상태변화상태변화상태변화))))의 의 의 의 開開開開始始始始

  전항에 變化動詞와 「~かける」「~はじめる」가 結合해서 狀態 變化를 나

타내기도 하고 그 상태의 변화가 進展中의 意味로도 사용되어진다.

(86)藍色にそまりはじめた(/そまりかけた)空の片側には、まだ金色に輝いてい

る雲が残っていて、夕陽がその割目から幾条かの光の束を地上に注いでい

る。(現p.20)

(87)ところがその翌年のことです。春がきて木々が芽をだしかけた(/だし始め

た)ころにはまだ気づかなかったのですが、…(港p.18)

(88)外に出た時はすでに陽が落ちて蒼茫と暮れかけて(/暮れはじめて)いた。(松

p.387)

위의 (86)~(88)의 例文은 「~はじめる」와「~かける」를 모두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무의지주체에 의한 狀態變化가 일어나 그것이 진행 중인 단

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變化動詞의 경우 意志性이 없는 무의

지주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開始過程에서 <中斷><中止>로 나타나지 않는 이

유일 것이다.33) (120)의 경우는 副詞 「すでに」와 함께 사용되어서 어느 정

33) 朴敏瑛(2000a) p.113

    변화동사에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를 이행해 가는 과정의 어느 시점을 내세워 그 시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기술할 수는 있어도 중도에 변화의 과정전체를 멈출 수 없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 예의 하나로 「腐る」들어 설명하고 있다. 일단「腐る」라

고 하는 변화가 시작되면 인간의 힘으로 「腐る」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기본적

으로 「腐る」라고 하는 변화자체를 도중에 멈출 수는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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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變化가 진척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의지주체에 의한 

變化過程을 나타내는 경우에 「~はじめる」와「~かける」어느 쪽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變化動詞는 開始直前의 意味와는 구별되어져야 할 것이다.34) 

위의 例文에서 「~はじめる」와「~かける」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다35)「~はじめる」의 경우는 시작된 변화가 漸進的으로 계속진행 

되어 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비해서「~かける」의 경우는 어떤 변화

에 이르기 직전, 또는 변화의 途中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가 진

척되어 나아가는 것을 예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상에서 「~かける」와「~はじめる」의 개시 相互間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34) 아래 a의「死にかける」는 金田一春彦이 주장하는 <將現態  : 어떤 동작ㆍ작용이 아

직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에 해당되지만, b의 「死にかける」는 무의지주체에 의한 변

화과정 중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a의 「死にかける」와 구별해야 할 것이다.

   a.その猫は飢えでほとんど死にかけていたが、世話をしたら奇跡的に命を取り戻した。

(文p.76)

   b.思わず、ぞっとして、立ちすくむ。…この家はもう、半分死にかけている…流れつづけ

る砂の触手に、内蔵を半分くちぎられて…平均1/8m.m.という以外には、自分自身の形す

ら持っていない砂…だが、(前略)(砂p.29)

35) 朴敏瑛(2000b)「局面動詞「~かける」の意味考察」『日本學報』韓國日本學會 p.47

   「~かける」가「~はじめる」와 근본적인 차이의 하나로 「~はじめる」는 시작의 한

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놓여 있는데 비해 「~かけ

る」는 달성한계를 기준으로해 어느 정도 달성될까에 초점이 맞혀져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はじめる」는 <始動相>으로「~かける」는<將然相>으로 취급해야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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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かける」와「~はじめる」의 개시 상호간의 특징

~はじめる ~かける
개시용법의 기본

적인 특징

시작하는 開始 최초의 局面과 그 

후의 지속이 예상되는 양 국면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

開始直前 개시 후 突發的인 사태 

開始 후 中止의 용법이 있다. 하지

만 완전한 開始用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시표현 상호간

의 특징

「~かける」「~はじめる」

「~かける」와「~はじめる」 경우 일부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

분이 있지만, 開始用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인할 수 있었다.「~は

じめる」가 나타내는 「開始 후 持續이 예상되는 경우」의 用法으

로 사용될 경우「~かける」는 사용하기 어렵다.「~かける」의「開

始直前」의 용법과「開始 후 中止」의 用法에 사용될 경우 「~はじ

める」로 바꿔 사용하기 힘들다.「~かける」가 완전한 開始로 사용

될 경우와 무의지주체에 의한 狀態變化를 나타내는 開始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はじめる」로 바꿔 사용할 수 있었고, 바꿔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かけ

る」는 개시(도중)후 突發的인 사태의 發生의 경우와 突發的인 사태

로 인해 中止되는 경우에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副詞共起하는 현상이 많은데 비해「~かける」는 특

정의 副詞와 共起하지 않고 개시용법에 따라서 副詞가 달라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개시 이외의 용

법

「~はじめる」는 開始의 用法밖

에 없다

「~かける」는 개시용법 이외에 

「對象에 대한 指向」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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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이상에서 일본어 開始表現「~はじめる」와「~かける」에 관한 形態的ㆍ統辭的 및 意

味ㆍ用法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일본어 複合動詞「~はじめる」와「~かける」의 意味 用法을 考察하기에 앞서 전반적

인 일본어 複合動詞의 의의와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複合動詞의 구성요소간 의

미관계는 學者에 따라 다소 차이점을 보이지만 複合動詞의 의미의 중심이 前項과 後項 

모두에 있는 것과 의미의 중심이 前項에만 있는 것, 또는 後項에만 있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은 거의 共通的인 要素로 보고 있다. 

  또한 寺村의 분류에 따라 時間的相을 나타내는 複合動詞의 문법적 성격에 따른 意味

와 用法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開始表現「~はじめる」와「~かける」의 開始局面에 있어 특징을 살펴보면「~はじめ

る」는 시작하는 開始 最初의 局面을 내세워 표현하는 경우와, 그 이후의 持續되는 과

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양 局面의 用法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かける」

는 開始 直前, 開始途中 突發的인 사태, 開始 후 突發的인 사태, 開始 후 中止의 용법

이 있다. 하지만, 완전한 개시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はじめる」는 개시 이외의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반해 「~かける」는 개

시표현 이외에 대상에 대한 지향의 의를 표현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開始表現 상호간에 있어 意味ㆍ用法상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하여 보았다. 

「~はじめる」와「~かける」는 開始用法에 있어 일부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はじめる」가 나타내는 「開始 

후 持續이 예상되는 경우」의 用法으로 사용될 경우「~かける」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나「~かける」가 완전한 開始로 사용될 경우와 무의지주체에 의한 狀態變化를 나

타내는 開始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はじめる」로 바꿔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금의 뉘앙스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か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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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는 開始直前의 용법과 開始 후 中止의 용법에 사용될 경우 「~はじめる」로 바꿔 

사용하기 힘들다.  副詞共起에 있어 특징으로「~はじめる」「順次性」副詞와 共起하

는 현상이 많은데 비해「~かける」는 특정의 副詞와 共起하지 않고 개시용법에 따라

서 다양한 副詞와 共起해서 의미를 强調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はじめる」가 개

시용법 밖에 없는데 비해서「~かける」는 「對象을 향한 指向」의 의미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시간적상을 나타내는 일본어 複合動詞「~はじめる」와「~かける」의 意味

用法에 관해 考察해 보았는데, 그 意味가 같다고 하여 結合시키는 動詞에 대해서 주의

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사용범위를 넓혀 간

다면 이 외의 일본어 複合動詞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부분

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관점으로 兩言語 複合動詞의 상호 다른 의미에 대해서도 연구되

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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